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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품종 맛보기 … ‘한 달, 한 품종–동행 밥상’ 뜬다
- 농촌진흥청, 매월 한 품종 선정·구내 식단 차림에 반영

- 9월 ‘해담쌀’ 선정…품종 개발자·청년농업인·생산자 점심 자리 마련
- 품종 특성·개발 배경 홍보 효과 커, 다양한 품종으로 확대 예정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자체 개발한 우수 품종 한 가지를 매달 선정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한 달, 한 품종–동행 밥상’이 신선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 달, 한 품종–동행밥상’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던 기존 ‘한 달, 한 

품종’ 프로그램을 현장 소통형 행사로 확대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9월 품종으로 ‘해담쌀’을 선정하고, 한 달 내 ‘해담쌀’로 지은 

밥을 제공함으로써 품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직원들이 앞장서 소비를 주

도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9월 21일에는 이승돈 청장과 품종 개발 육종가, ‘해담쌀’ 재배 

청년농업인, 생산자가 점심 한 끼로 ‘해담쌀’을 마주하며 품종 개발부터 생

산·소비에 이르는 품종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며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품종 개발 목적과 육종 과정 △재배 현장에서 확인한 장

점과 애로사항 △생산·유통 과정의 개선 과제 △소비 확대와 품종 인지도 

제고 방안 등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의견을 적극 활용해 품종 연구와 기술지원, 보급·확산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경험이 다시 연구개발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

갈 구상이다.

 이밖에 밥맛과 품종 특성에 대한 직원 대상 만족도를 조사해 품종별 홍보 

콘텐츠를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품종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한 달, 한 품종–동행밥상’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밀·보리·콩·감자와 채소·과일 등 청이 개발한 다양한 품종으로 밥상을 차려

내는 ‘우리 품종 한상차림’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한 품종이 식탁에 오르려면, 육종가의 오랜 연구와 

농업인의 땀, 생산 현장의 경험,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우리가 먼저 정당한 값을 주고 구매해 맛보고, 자

랑스럽게 알리는 문화가 정착되면 우리 품종의 가치가 국내뿐 아니라 세

계 무대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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